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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열축암 
임금이 글을 지어 고하여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천하를 다스리게 하였으나 나의 덕이 옛 성군들에 미치지 못하므로 두려움에 말을 못하고 공경하며 묵묵하게 가야할 길을 생각하고 있었다. 내 꿈에 하늘은 나를 보필할 사람을 보였으니, 그가 나를 대신하여 말하리라.” -『서경』
* 부열(傅說), 상나라

이교수리 
장량(張良)이 일찍이 한가롭게 이교 위를 걷고 있었는데 가죽 옷을 걸친 노인이 이교에 있었다. 노인이 장량에게 이르더니 신발을 이교 아래로 떨어뜨리고 말했다. “유자(儒者), 신발을 가져오게!” 장량은 화가 치밀어 그 노인을 때려주고 싶었지만 노인이기 때문에 내려가서 신발을 가져다 드렸다. 노인은 “내 발에 신겨 줘”라고 요구했다. 장량이 그리했다. 노인이 말했다. “그대는 가르칠 만한 사람이군. 닷새 뒤 새벽에 여기서 만나세.” 
닷새 뒤 장량이 그곳에 갔더니 노인이 먼저 와서 화를 내며 “노인과 약속하고 늦게 오다니!” 라고 야단을 쳤다. 다시 닷새 뒤 장량은 닭이 울 때 갔다. 그래도 노인은 벌써 와 있었고 장량에게 늦었다고 화를 냈다. 다시 닷새 뒤 장량은 밤중에 갔다. 노인이 기뻐하며 책 한 권을 꺼내주었다. “이것을 익히어 왕을 위한 스승이 되게나.” - 『사기』(史記) 유후세가(留侯世家) * 장량(張良: ?~BC 168) 자 자방(子房). 시호 문성공(文成公) 유방을 도와 항우를 제압하고 한(漢)왕조를 연 창업공신이다.
양진각금
양진(楊震)은 자가 백기이며 관서지역 사람이다. 일찍이 군수가 되었는데, 그 읍에 속한 령(令)이 황금을 품고 와서 주며 말하였다. “어두운 밤이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진이 말하였다.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알지. 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하오.” 령은 부끄러워 돌아갔다. -『사기』 ( * 『후한서』의 열전 )
* 사지(四知); 천지(天知)·신지(神知)·아지(我知)·자지(子知)
주운절함(朱雲折檻, 주운이 난간을 부러뜨리다)
주운이 황제 성제(成帝)에게 “상방참마검(尙方斬馬劍)을 빌려주십시오. 제가 간신의 머리를 베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가르치겠습니다.”라 하자, 황제가 묻는다. “누구인가?” 주운은, “장우(張禹)입니다.” 황제는, “나의 면전에서 나의 스승에게 욕을 보이다니 저 놈은 당장 죽어 마땅하다!”고 하고 신하들은 주운을 끌어내려했다. 그런데 주운은 난간을 꼭 붙들고 직언을 그치지 않느라 황실의 난간이 부러지고 말았다. 이후에 사람들이 난간을 수리하러 오자 황제는 부러진 난간을 그대로 두라고 하였다. 『한서(漢書)』의 인물열전 「주운편」 

영은제시(靈隱題詩, 영은사에서 시를 짓다)
* 영은사(靈隱寺) 중국 절강성 항주(杭州) 서북쪽의 절. 낙빈왕(駱賓王, 634～684) 당시인. 
여황제 측천무후(則天武后). 「서경업 장군을 도와 측천무후를 처벌하자는 격문」 “그 마음은 도마뱀과 살무사처럼 악독하고, 그 성품은 여우와 시랑이처럼 간사하고 잔인하다 ... 자신의 성에 연연하여 이럴까 저럴까 망설인다면, 오히려 역사의 저버림을 받을 것이라.” 

취령이 울창하게 우뚝 솟아있고, 鷲嶺鬱苕嶢,
용궁이 잠긴 듯 적막하구나. 龍宮鎖寂寥. 
누대에서 바라보니 검푸른 바다 위로 해 비취고, 樓觀滄海日, 
문은 절강의 조수를 대하고 있도다. 門對浙江潮. 
서리가 엷게 내릴 때 꽃이 다시 피어나더니, 霜薄花更發
얼음이 가볍게 얼 때 잎들이 번갈아 시든다. 氷輕葉互凋 

북관유적도첩(北關遺蹟圖帖) 함경도를 지켜낸 영웅담

제1폭, 척경입비 (국경을 개척하여 비를 세우다)
고려 예종조에 사도 중서시랑 평장사 윤관을 행영대원수 지추밀원사 한림학사스지 오연총을 부우언수를 하여 17만의 군사를 일으켰는데 20만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여진을 내몰고 개척하여 새로 여섯 성을 새로 쌓고 함주 복주 웅주 영주 길주 공허진을 두었다. 드디어 선춘령에 비석을 세워 경계로 삼으니, 지금 종성 정북쪽 칠백리에 있다. 비면에 글씨가 있었으나 오랑캐들이 벗겨겼다. 후에 어떤 이가 파보니 ‘高麗之境’(고려지경) 이란 4글자가 있었다. * 고려시대 예종 2년 1107.

제3폭 야전부시 (밤 전투에 시를 짓다)
조선 세조조에 육진의 오랑캐들이 배단하니, 명하여 신숙주를 원수로 삼아 정벌하도록 했다. 길을 나누어 깊이 들어가 격파하였다. 오랑캐들이 밤을 틈타 진영을 습격하여 시끄럽게 하자 맞써 싸웠다. 숙주는 굳건이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막료를 불로 그 자리에서 시를 지어 읊었다. “오랑캐 사이로 서리 내리고, 요새 담장 차갑고 철마는 종횡으로 수백 리를 달리네. 밤 전투 그치지 않았는데 하늘이 밝으려 하고 누워서 바라보니 북두성이 기우네.” 장수들은 그의 차분한 모습을 보고 동요하지 않았다. 

동래부순절도, 1592년 4월15일 동래성전투.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과 부민들이 일본군과 싸우다 순절. 숙종35년 1709년 동래부사 권이진이 그의 외조부 송시열의 글 <동래남문비>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이후 1760년 동래부사 홍명한이 화원 변박을 시켜 다시 그리게 했다. 
사행의 기록 
작자 미상, 《월중도(越中圖)》 중 <청령포도(淸冷浦圖)>, 
이성린, 《사로승구도권(槎 路勝區圖卷)》 중 <망견부사산설도(望見富士山雪圖)>, 1748년, 
이필성, 《심양관도첩(瀋陽館圖帖)》 중 <산해관(山海關圖)>, 1761년
강세황, <이제(伯夷 叔齊)묘도>

